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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연구 

李京保 

1.서론 

기존의 논고에서는 보조동사 “어 놓다”는 상 의미와 양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상 의미로써는 “保有” “持續” “維持”라고 했다. 또

한, “어 놓다”는 양태 의미로써는 “대비”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

다. 예를 들면, (1)의 “어 놓다” 는 “포도주 한 병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

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

는 “대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1)그런 다음 그는 미리 준비한 포도주 한 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슬픈 시인의 

바다) 

이러한 상 의미와 양태 의미는 보조동사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 기능

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논고에서는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기능을 

“어 두다”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져, 두 보조동사의 차이점에 대해 

거의 거론되어 오지 않은 것 같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제, 참고서에서도 “어 놓다”가 “어 두

다”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상 “어 놓다”가  “어 

두다”로 바꿀 수 없는 문장들은 적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자가  “어 놓다”의 의미 용법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의 

두 문장을 보자. 

(2)책꽂이에 사전을 오랫동안 올려 {??놓았다/두었다} 

  (3)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살려 {놓아야지/*두어야지} 

두 보조동사가 교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내

는 보조동사라면 상호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 데, (2)-(3)의 문장과 같이 

“어 두다”는 가능하나 “어 놓다”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거나, 그 반대

로 “어 놓다”는 가능하나 “어 두다”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는 두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용례 약600개를 대상으로 “어 놓다”의 의미 구조

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1 그리고 “어 놓다”의 의미와 본동사의 의미

와의 관련성을 밝힘과 동시에 “어 놓다”의 의미의 전체상을 밝히려 한다. 

                                                      
 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助理教授 
1본고의 고찰에 쓰인 용례는 “21 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에서 검색한 전자 파일이다. 

http://sejong.or.kr/gopage.php?svc=list_uarea.userarea 자세한 작품명은 본고의 

마지막을 참조할 것. 

http://sejong.or.kr/gopage.php?svc=list_uarea.user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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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조용언 “어 놓다”는 상(애스팩트)의 의미와 양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상 의미로서 논고에 따라 “維持” “保有” “持續” 

“지님”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이들은 같은 상 의미에는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2 양태 의미로서는 “대비”라고 했다. 이러한 상 의미와 양태 의

미는 보조용언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논고는 보조용언 “어 놓다”를 “어 두다” 의 의미 기능과 동일한 것으로 다

루어져 왔다. 이 장에서는 ‘어 놓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된 연구

를 소개하고 다음 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손세모돌(1996) 

손세모돌(1996)은 보조동사 “어 놓다”의 기본 의미는 “어 두다”와 같이 

‘완결된 동작의 결과 지속”이라는 상 의미라고 했다. “어 놓다”와 “어 두

다”에서는 일부 선행 동사와의 결합 차이라든지 부사어와의 어울림에 차이

를 보이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손세모돌(1996)은 문맥 의미로써  “미리 준비하다”와 “바탕으로 

하여” “일을 끝나고” “주어의 결과 유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손

세모돌(1996)은 상 의미를 기본 의미로 두고, 문맥 의미는 상 의미 즉, 

“결과 지속”이 어떤 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상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 박선옥(2005) 

박선옥(2005)은 보조동사 “어 놓다”는 “어 두다” 와 동일한 상 의미와 

양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상 의미로서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

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이라는 ‘維持”로 설정해, 본동사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어 놓다”와 “어 두다” 의 차

이점으로 지속의 시간의 장단을 지적했다. 즉 “어 놓다’가 “어 두다”에 비

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의 지속’이고 “어 두다”는 ‘긴 시간의 지속’이라고 

하며 이러한 차이는 본동사 ‘놓다’와 ‘두다’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라 했다. 또한 박선옥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주어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상물의 상태가 지속되는 지에 대해서 ‘놓다’

는 중립적인 데 비해 ‘두다’는 상태 지속의 의미가 있는 차이점이 있다.( p.165) 

                                                      
2박선옥(2005)은 각 보조동사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어 놓다”의 

의미에 대해 정리한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유”:최현배(1994), 이주행(1976), 柳 相(1980), 고영근 남기심(1993) 

“맹목적보유”: 김명희(1984:43-46) 

“지속”:이관규(1992) 

“지님”:김석득(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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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박선옥(2005)은 “어 놓다”는 ‘짧은 시간의 지속’의 의미를 나타

낸다고 하면서 상태가 지속되는 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양태 의미로서 “대비”의 의미를 지적하고 있고, 이 또한 “두다”와 

동일한 이미 기능을 지닌다고 했다. 

(4)식사 준비를 해 놓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놓았다. (박선옥 2005: 162) 

 위의 “어 놓다”는 ‘식사 준비를 했다.’ ‘작성했다’보다 그 행위가 다른 어

떤 일에 대하여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가 더 있다고 했다.  

3)이기동(1979) 

이기동은 위에서 본 논고와는 달리 “어 놓다”를 “어 두다”와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 이기동은 “어 놓다”를 “완료”라는 시상 의미를 나

타낸다고 했다. 이기동이 말하는 “완료”는 “상태 변화”라는 뜻으로 쓰고 

있으며, “어 두다”와 비교하는 곳에서 “어 놓다”는 “상태 변화”, “두다”는 

“상태 유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완료와 상태 변화를 동일하게 보는 견

해에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기동은 “어 놓다”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간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하다. 

4)油谷辛利（1979） 

 油谷는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더불어 일본어의 보조동사 “te-oku 

(ておく)”로 번역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상

태 변화”와 “상태 지속”이라는 상 의미의 차이가 했다. 이 점은 이기동

(1979)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油谷는 이 둘의 차

이는 “어 놓다”와  “어 두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 동사의 의

미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했다.  

５) 李美淑（2002） 

일본어의 보조동사에는 국어의 보조동사 “어 놓다”와 관련이 깊은 보조

동사가 있어 일한 대조 연구에서 “ 어 놓다 ” 가 거론되어 왔다. 李美淑

（2002）은 일본어의 “te-oku (ておく)”는 한국어의 “어 두다”와 “어 놓

다”가 대응한다고 했다. 

 

(日) te-oku 의 의미 a 대비3＋「지속」---(韓)해 두다 

                 b 대비＋「완료」---(韓)해 놓다 

６) 許宰碩 (2007) 

일본어의 보조동사 “te-oku (ておく)”에는 “어 놓다”와 “어 두다”가 대

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3 종류의 보조동사는 “대비”(준비)를 나타내는 

                                                      
3 “대비”는 李美淑（2002）의 “もくろみ性”를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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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동일하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李美淑（2002）과 같은 견해이

다. “어 놓다”가 “어 두다”와의 다른 점으로서 “어 놓다”는 [-의도적]인 

경우에도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許宰碩은 “어 놓다”를 “대비”의 의미

로 쓰인다고 하며 [-의도적]인 용법을 지적하고 있다. “대비”는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許宰碩의 견해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 연구의 재검토 

이기동은 1979 년에 이미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다른 용법을 나타낸

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논고에서는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동일

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해 온 상 의미와 양태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혹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을 찾아내어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3.1  “대비”를 나타낸다는 견해의 문제점 

박선옥(2005), 李美淑（2002）, 許宰碩(2007), 許宰碩(2009)등은 보조동

사 “어 놓다”는 “대비”(준비)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즉, 이들

은 “어 두다”와 동일한 이미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논고에서는 “어 놓다”는 상 의미와 더불어 “대비”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다음의 문장을 보면 “어 놓다”가 사전에 미

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5)놓아 여기에 상인들이 앉아서 상품의 일부를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진열해 놓는다.

（함께 걷는 이 길은） 

(6)닿기 편하게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수건과 빗도 그 옆에 갖다 놓고 트렁크 위에 

앉아 있는 미란을 불렀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그러나, “어 놓다”의 전반적인 문장이 이러한 “대비”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 놓다”가 직접적으로 “대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 생각된다. (5)-(6)문장이 “대비”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목적절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절은  “어 놓다”의 선행 동사가 意志동사이

기에 동반할 수 있는 것인데 목적절 동반의 여부는 “어 놓다”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意志동사라면 동반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 놓

다”가 “대비”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간주한다. 다음의 1)-4)에서 보는 문

장들은 “어 놓다”가 “대비”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

들이다.  

1) [-유정물]의 주어 

“대비”는 사전에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의미이기에 주어가 유정물에 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집한 용례 안에는 다음과 같이 무정물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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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이러는 동안 郊外의 强烈한 햇볕은 내 얼굴을 형편 없이 만들어 놓았다.（기다리

는 불안） 

(8)바다가 차츰차츰 나를 바꾸어 놓고 있어. (슬픈 시인의 바다) 

(9)이해가 감직한 일이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왜식 사고를 그대로 뒤집어놓

은 것이다.(차 한 잔의 사상) 

2）부정적인 뜻 혹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선행 동사 

 “대비”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가 이상적인 혹은 바람직

한 행위를 미리 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행 동사로서 부정적인 뜻을 나

타내는 동사를 선행 동사로 취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 놓다”의 선행 동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10)맞아 뒈질 개쌍놈아. 니가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로 망쳐놓고 온전히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어림도 없다, 이놈아. （숨은 사랑） 

(11)아인데, 충격이 오죽 했겠어요. 경찰이 찾아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헤쳐 놓았

더군요. （숨은 사랑） 

(12)혈압약 먹지 마시우. 내 말이 틀림없어라우. 액맥이한다고 누가 그 짓거리를 해

놓은 것이라니께요. 눈을 감은 채 이마를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드러누워 있는 

남편을(봄날 1) 

(11)에서는 경찰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한 행위이겠지만, 화자는 그 행위

를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고 말다” “어 버리다”의 후행 어미 

대비를 나타내는 “어 두다”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기대나 생각에 어긋남

을 나 

타내는 “고 말다” “어 버리다”를  후행 어미로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 

놓다”는 다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 말다” “어 버리다”를  후행 어

미로 취할 수 있다.  

(13)흥, 어쩐지 처음부터 좀 맹하게 생겨먹었다 싶었더니만 기어이 일을 저질러 놓고 

말았군. (숨은 사랑) 

(14)고통을 위로 받기 위해서 오빠 같은 오강원에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

고 말았다 .(슬픈 시인의 바다) 

(15) 말없이 냉찜질을 계속하고 있던 강욱이 문득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내려 놓아 버

린다. 강욱의 표정은 새벽에 일어나 앉아 구차스럽게 냉찜질이나 하고 있는 (숨

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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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 두다” 의 후행 어미 

 “어 놓다”는 “어 두다” 를 후행 어미로 취할 수도 있다. 다음의 (16)에서

는 “어 놓다”의 뒤에 “어 두다”를 후행 어미로 써서 대비의 행위임을 명시

하고 있다. 이것은 “어 놓다”가 “대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다. 

(16)누군가 우울한 일로 윤을 찾으면 접어서 챙겨놓아둔 재미난 얘기가 씌어진 신문 

쪼가리며, 꼬깃꼬깃한 메모지들을 꺼내와서 눈앞에 들이밀어주는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이상의 1)-4)에서 본 용례들은 기존의 논고에서 지적해 온 “대비”에 대

해 의문점을 던져 준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 놓다”는 

“대비”에 대해 중립적이라 한다. 

3.2 유지를 나타낸다는 견해의 문제점 

 많은 논고에서는 “어 놓다”가 “어 두다”와 동일하게 “유지”라는 상 의미

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1)-3)에서 제시한 문장들은 유

지라는 의미를 재검토하게끔 하는 문장들이다. 

1)  “차츰차츰” 과의 共起 가능 

“유지”라는 상 의미는 어떤 동작이 완료된 다음의 단계를 나타낸다. 그

렇다면 다음의 문장처럼 “차츰차츰” 이라는 부사와 공기하는 문장에 대해

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음의 문장은 상태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

지기 이전 단계인 상태 변화의 進展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지

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은 ‘차츰차츰’과 같은 부사와 공기하기 어렵다. 

(17)바다가 차츰차츰 나를 바꾸어 놓고 있어. (슬픈 시인의 바다) 

상태 변화의 진전은 “어 놓는 N” 형태를 취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18)네, 아닙니다, 식으로 이루어진 짧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남

자의 모습을 나 또한 얼떨떨한 기분으로 바라다보았다.(기차는 7 시에 떠나네)  

2) 지속의 의미를 가진 수식 성분과의 共起 불가  

“어 놓다”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식 성분과는 공기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면 “당분간”이나 “-때까지”와 같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식 성분은 다음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두다”와는 공기할 수 있

으나, “어 놓다”와는 공기하기 어렵다.   

(19)불안하겠지만 따로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네가 {*맡아 놓아라 / 맡아 두어라}. 

(油谷 1979：８) 

(20)누가 와도 문을 열지 마.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꼭 {*닫아 놓아라 / 닫아 두어라} (油谷1979：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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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 있다”의 후행 어미 

 “어 놓다”의 문장 중에는 후행 어미로 “어 있다”를 취해, 지속(유지)을 

나타내는 예가 있다. 즉 “어 놓다”가 직접적으로 유지나 지속을 나타내려

면 후행 어미 “어 있다”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음의 문장에서 “어 놓여 

있다”는 상태 변화가 산출되어 그 결과가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1)크고 작은 고동색 항아리들은 뚜껑이 닫힌 채 어둠 속에 그대로 내놓여 있었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이러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 놓다”만으로는 지속을 나타내는 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주어와 객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면 “고 있다”를 취해서 지속을 나타

내기도 한다. 

(22)눕다시피 앉아서 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더울 텐데 테오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23)동경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그리고 교포 북송 문제에서 여지없이 그 검은 손톱을 

드러내놓고 있다. (차 한 잔의 사상) 

기존의 많은 논고에서 “어 놓다”를 지속이나 유지라는 상 의미를 나타낸다

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쳐 놓다’라

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는 그 ‘종이 두 장’은 펼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라고 하겠다.  

(24)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글이 씌어진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쳐 놓았다. (제주도 이야기1) 

그러면, “어 놓다”가 아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 경우와 비교해 보자. 여기

에서도 (24)에서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치

다’라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는 그 ‘종이 두 장’은 펼쳐 있는 상태이다. 

이는 “펼치다”는 객체(종이 두 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이기에 그 행

위가 완료한 뒤에는 그 변화의 상태가 필수적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24)’ 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글이 씌어진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쳤다. 

따라서 “어 놓다”는 변화 후의 상태의 지속을 含意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3.3 “완료”를 나타낸다는 견해의 문제점 

이기동(1979), 李美淑（2002）은 “어 놓다”의 상 의미로서 “완료”를 지적

했다.4 양인종(2007:206)은 동작의 완료 혹은 완료된 상태의 지속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다음의 문장은 동작 과정에 중점을 두기 쉬운 단일 동

                                                      
4 이기동(1979)은 “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상태 변화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완료”와 “상태 변화”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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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그 단일 동사의 “어 놓다”를 비교하는 예이다. (25)-(26)에서는 

“어 놓다” (b)는 비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 놓다”를 취하면 단지 동

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5)a 논문 주제를 생각했다. 허나 마땅한 것이 떠 오르지 않았다. 

b*논문 주제를 생각해 놓았다. 허나 마땅한 것이 떠 오르지 않았다. 

    (26)a.잃어 버린 지갑을 찾았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b*잃어 버린 지갑을 찾아 놓았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으로 “어 놓다”의 뜻을 기존의 논고처럼 유지, 완료라는 상 의미라

든가, 대비라는 양태 의미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필요로 한

다고 하겠다.  

4. “어 놓다”의 선행 동사 

“어 놓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는 “어 놓다”의 선행 동

사의 어휘적인 의미와 관계가 깊다. 여기에서는  “어 놓다”의 의미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용례(585 개)를 대상으로 “어 놓다”의 선행 

동사를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어 놓다”의 선행 동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기

본적으로 타동사라는 지적만 있고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

각한다. 이 장에서는 “어 놓다”의 선행 동사로는 어떤 동사가 있으며 그 

동사들은 어떠한 분포도를 나타내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어 놓다”의 선행 

동사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선행 동사가 취하는 연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5이러한 연어 구조와 의미에 의한 분류는 다음 장에서 논하

는 “어 놓다”의 개별적인 의미간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A: [N 로/에  N 을  V]6  

B: [N 을 N 에서/로부터  N 로/에   V] 

C: [N 을  V] 

D: [N 을  V] 

A 무리는 [N 로/에  N 을  V]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서, ‘N(을)’은  위치 

변화를 하는 대상이며, ‘N(로/에)’는 ‘N(을)’이  향한 곳 혹은 도착점을 나

타낸다. B 무리는 [N 을  N 에서/로부터  N 로/에    V] 구조를 취하는 것

으로서, ‘N(을)’은 위치 변화를 하는 대상이며, ‘N(에서/로부터)’는 ‘N(을)’의 

원래의 위치 즉 출발점을 나타내고,  ‘N(로/에)’는 ‘N(을)’이 향한 곳 혹은 

도착점을 나타낸다. C 와 D 무리와 같은 구조로 보기 쉬우나, ‘N(을)’의 성질

                                                      
5연어 구조와 의미는 奥田(1983)에서 배운 것이다. 
6 N 로/에”는 “N 로/에/에게/에다”를  대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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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C 의 ‘N(을)’은  변화를 입는 대상이며, D 의 ‘N(을)’은 동작이 이

루어진 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처음부터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수집한 용례를 대상으로 “어 놓다”의 선행 동사를 연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무리의 출현도수를 나타내면 표 1 과 같다. 

表 1   “어 놓다”의 선행 동사의 종류 및 출현도수 

동사  리스트  출현도수 

A 

물체 이동 
걸다,걸치다,깔다,꽃다,나열하다,내다,내리다,넣다,달다,바

르다,버리다,붙히다,뿌리다,쌓다,올리다,진열하다… 
220 

사람 이동 내리다,눕히다,뉘다,도착하다,(발을)들이다,밀다 18 

신체 부위 표출  (다리를)내리다,(손바닥을)내밀다,(이를)드러내다… 13 

소유권 주기 남기다,(돈을)내다,맡기다 16 

소식/정보 전달 (의견을)내다,말하다,부탁하다,시키다,알리다,지시하다… 44 

감정 부여/표출 (반항심을)남기다,(작품속에 성실한 마음을)쏟다… 7 

사회적 입장 변화 (영화계에 발을)들이다 4 

소계 322 

B 

물체 이동 꺼내다,내다,드러내다,들이다,모이다,옮기다… 12 

사람 이동  건지다, ,들여보내다,들이다,모으다,몰다,보내다,부르다… 37 

소유권 이동 (돈을)내다 3 

소계 52 

C 

생산  그리다,기록하다,만들다,쓰다,이루다,적다,짓다… 61 

행동 산출 저질르다,(미안한 짓을)하다 4 

사고/판단 출현 갖추다,(추억을)만들다,(목표를)세우다,(예정을)잡다… 11 

소계 76 

D 

양질 변화 닫다,뒤바뀌다,땜질하다,망치다,묶다,비우다,빨다,열다… 94 

감정/사고 변화 (마음을)뒤집다,(마음의 문을)열다 6 

事態 변화   (버릇을)고치다,(질서를)굳히다,(개념을)바꾸다… 20 

소계 120 

기 타 (액을)떠넘기다,빼다,연기하다,제치다, 짚다,찾다… 15 

합계 585 

표 1 에서 보듯이 4 종의 무리의 선행 동사는 균등한 출현도수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출현도수는 “어 놓다”의 의미 기능 및 문법화를 생각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

하겠다. 

동사의 어휘적인 면에 있어서는, 표 1 에 있는 A-D 무리의 동사들은 전부 

변화를 나타내거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타동사, 

사동동사)들이다. 다음과 같은 (27)의 동사들은 언뜻 보기에는 동작 과정

에 주목하는 동사로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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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동사들도 동작 과정과 더불어 변화도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이다. 

예를 들면 가.의 “소식/정보 전달”은 어떤 소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

서 상대방의 인식 상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 “사회적 입장 변

화”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입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27)가. 소식/정보 전달: 말하다, 부탁하다, 시키다, 알리다 

나. 감정/사고 변화: (마음을)뒤집다,(마음의 문을)열다 

다. 사고/판단 출현: (추억을)만들다,(대책을)세우다,(예정을)잡다 

라. 사회적 입장 변화: (영화계에 발을)들이다 

이처럼 변화에는 구상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視覺器官으로 경험

할 수 없는 추상적인 변화도 있다. 따라서 “어 놓다”의 선행 동사는 기본

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거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타동사 혹은 사동동사라

고 할 수 있다. 

수집한 용례 중에는 ‘찾다’ ‘치다’와 같은 선행 동사의 예가 있다. ‘찾다’ 

‘치다’는 변화를 나타내기 어려운 동사인데, “어 놓다”와 결합하여 일시적

으로 변화 동사처럼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 

(28)내가 머리카락도 안 보일 만큼 꼭꼭 숨어 살 방을 찾아놓을 테니까, 그건 내게 

맡겨. (슬픈 시인의 바다) 

 (29)사람을 치어놓고 도망치다니, 혹시 윤 기사가 뭘 착각한 게 아닙니까? (숨은 사랑) 

5.  “어 놓다”의 의미  

5.1 “어 놓다” 의미와 관련되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 추출 

본고에서 인정하는 “어 놓다”의 의미를 제시하기 전에 보조동사 “어 놓

다”의 의미와 관련되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많은 논고에서 지적해 왔고, 또한 직감적으로도 보조동사 “어 놓다”

의 의미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게 느껴진다. 그러기에 본동사 

“놓다”의 의미를 확실히 집고 갈 필요가 있다. 

본동사 “놓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어떤 곳에 위치시킴’ 즉, “着

地”라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다.  

(30)사전을 책상 위에 놓다. 

그리고, 본동사 “놓다”’가 나타내는 의미인 “착지”는 [+순간성]의 동작

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놓다”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7 

                                                      
7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이상일 경우에는 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동사 “어 

놓다”는 “고 있다”를 후행어미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어 놓고 있다”(예,(22)(23))의 

의미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다른 상 의미를 나타낸다.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연구 555 

 

 

     (31)*책상 위에 책을 놓고 있다.  

본동사 “놓다”가 [+순간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놓다”는 ‘오랫동안’과 같은 지속성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 공기하기 

어렵다. 

(32) *그는 미리 준비한 포도주 한 병을 책상 위에 오랫동안  놓았다. 

보조동사 “어 놓다”가 [+순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다음 문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살리다’는 다의어로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상태

로 구제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

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즉, 동사 ‘살리다’는 순간적인 동작의 의미

로서도 지속적인 동작의 의미로서도 쓸 수 있는 다의어이다. 

(33)자식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놈이 아니지. 기왕 살려{놓은/ *두는}것,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야. (숨은 사랑) 

(34)오늘은 일단 살려 {두지만/*놓지만} 다음날 만나면 혼날 줄 알아 (손세모돌

1996:176) 

(33)의 ‘살리다’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구제했다’는 

뜻으로 쓰여 있으며, (34)의 ‘살리다’는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어 놓다”의 선행 동사로는 지속적인 동작의 

의미로 쓰인 (34)과 같은 동사는 부적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지의 뜻을 지

닌 동사로서 “두다”를 들 수 있는데, “두다”는 “어 놓다”의 선행 동사로 

취할 수 없다. 

    (35)*사진을 책상 위에 두어 놓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 놓다”는 상태의 지속이 含意되

어 있을 뿐 상태의 지속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본동사 “놓다”의 [+순간성]이 보조동사 “어 놓다”에서도 남아 있

어 “보유/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조동사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로서, 일정한 장소에 어

떤 구체물을 위치시킨다는 “着地”와 [+순간성]을 추출할 수 있다. 

보조동사 “어 놓다”도 본동사와 같이 구체물을 일정한 곳에 위치시킨다

는 구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행위, 사고, 상태에까지 미치는 의미로 추상

화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논고에서는 본동사 ‘놓다’의 基本意를 “어느 한 위치에 유지시킴”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지”가 완료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그 곳에 존재하

게 되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전을 책상 위에 놓다’라는 동

작이 완료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사전이 책상 위에 있는 상태가 지속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놓다’가 客體變化動詞임에 기인하는 것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客體의 變化를 나타내는 동작의 동사라면 “놓다”가 아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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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연적인 변화의 상태 지속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놓다”가 결

코 직접적으로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비”의 의미가 “유지”의 상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 놓다”가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는 본고의 견해에 의하면, “어 놓다”는 “대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

은 당연한 결과이다.  

5.2 “어 놓다”의 의미 

“어 놓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는 그의 선행 동사의 어

휘적인 의미에 크게 기인한다. 4.에서 보았듯이 선행 동사는 다양하나, 연

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크게 4 종류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4 가지의 무리

는 “어 놓다”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된다. 1)-4)에서 보는  

4 종의 “어 놓다”의 의미에는 각각 구상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는 구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추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1) A:위치 착지 산출 (322 개,55.0 %) 

 A 무리를 구상적인 뜻과 추상적인 뜻으로 나누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 무리의 구상적인 뜻(실선 부분)부터 보자. 가)의 위치 이동을 나타

내는 동사를 선행 동사로 취하는 “어 놓다”는 “물체 착지”을 나타낸다. 예

를 들면  

(36)에서는 ‘휠체어’를 계단이란 장소에 위치시킴을 나타낸다. 나)와 다)

는 사람 혹은 인체의 한 부분이 한 장소에 위치시킴을 나타낸다. 

(36)계단에 휠체어를 내다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37)그는 나를 빈의 시내 중심지인 그라벤에 내려놓고 혼자 야스코 기자를 만나러 

갔다. (슬픈 시인의 바다) 

(38)헤어질 때 지환은 미란에게 다가와서 미란의 머리에 손을 내려놓았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가) [(장소)에  (물체)을   V 어 놓다]: 물체 착지 (220 개)  

나) [(장소)에  (사람)을   V 어 놓다]:사람 착지 (18 개) 

다) [(장소)에  (신체부위)을   V 어 놓다]:신체부위표출/이동(13 개) 

 

라) [((사람)에게 (소유물)을 V 어 놓다]:소유권 주기(16 개) 

마) [(사람)에게 (정보/소식)을 V 어 놓다]: 소식/정보전달(44 개) 

바) [(사람)에게 (감정)을 V 어 놓다]:감정 부여/표출(7 개) 

사) [(기관/단체)에 (사람/신체 부위)를 V어 놓다]:사회적 입장 변화(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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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상적인 착지의 산출은 구상적인 물체가 이동하여 한 장소에 착

지함을 나타낸다. 이 때 이동하는 물체와 착지하는 곳은 다 시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구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구상적인 의미는 라)-사)와 같은 추

상적인 의미에 확대된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동하는 대상

이나 착지하는 곳이 다 추상적이거나 어느 한 쪽이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

이다. (39)-(41)에서는 (39)은 집(소유물) → 우리, (40)은 행선지(정보) → 

정문 안내실, (41)은 환멸과  반항심(감정) → 노동자 계급이라는 위치 이

동이 행해지고 있다.  

(39)잠자는 사이에도 늘 조금씩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던 집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

는 일은 부친에겐 어린애를 벼랑 끝에 두고 혼자 산을 내려가는(기차는 7 시에 

떠나네) 

(40)그래서 우리는 정문 안내실에다 행선지를 알려 놓고 회사 건너편 일식집으로 향

했다. (숨은 사랑) 

(41)오직 중산 계층에게만 지지를 얻었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환멸과 반항심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었다. (함께 걷는 이 길은) 

A 무리의 선행 동사는 객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동사인데 출발점보다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동사이다. “놓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동 주체의 신

체의 일부분에 지닌 것을 다른 곳에 위치시킨다는 뜻이다. 즉, 본동사 “놓

다”는 출발점보다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동사라 하겠다. 따라서  A 무리의 

동사는 본동사의 의미가 제일 농후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집한 

용례에 의하면  “어 놓다”의 선행 동사 중에 가장 많은 것이 A 무리이며 

전체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8 따라서 보조동사 “어 놓다”에는 본

동사 “놓다”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2) B:이동 산출(52개,8.8%) 

B 무리와 A 무리 사이에는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 와 

A 는 

다 이동을 나타내나, A 무리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것이고 B 무리는 도착점

뿐만 아니라 출발점도 의식하는 동사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8작품에 따라서는 A 무리의 출현도수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나타난 

출현도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된다. 

가.[ (물체)를 (장소)에서  (장소)에 V 어 놓다]: 물체 이동 (12 개) 

나.[(사람)을 (장소 )에서 (장소)에 V 어 놓다]: 사람 이동 (37 개) 

 

다. [ (소유물)을 (장소)에서  (장소)에 V 어 놓다]: 소유권 이동(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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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리의 구상적인 의미로는 물체 이동과 사람 이동이다.  

(42)차문을 닫으려다가 가방에서 약제실에서 받은 하얀색 약봉투를 꺼내 차 안에 들

여놓았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43)일부러 용술이를 읍내로 심부름 보내놓고는, 그날 밤에 덥쳤다고 하대. (봄날 1) 

이동 객체가 소유물이 되면 추상적인 이동인 소유권 이동을 나타내게 된다. 

(44)지금 이 시각까지 청주를 떠나지 못했다면 그곳 병원에서 환자를 내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숨은 사랑) 

B무리는 A무리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데도  A무리에 비교하면 출현도

수가 적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놓다”의 의미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

지 않나 생각한다. “어 놓다”는 “놓다”라는 동사에서 보조동사가 된 것이

나 1)에서 보았듯이 “어 놓다”에는 아직도 본동사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본동사 “놓다” 는 이동 주체의 신체의 일부분에 지닌 

것을 다른 곳에 위치시킨다는 뜻이기에, 도착점에 중점을 두는 위치 이동 

동사이기 때문이다. 

3)C :생산 (76 개,12.9%) 

 

 

 

 

 

 

C 무리의 “어 놓다”의 구상적인 의미는 한 물체를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즉, 물체의 생산 산출을 나타낸다. 

    (45) 도장의 집  어느 종교인이 A 회관을 지어놓고 그 소감을 말한 이야기 한 토막이 

생각난다. (차 한 잔의 사상) 

(46) 사인펜을 들고 점선으로 이름을 쓴 뒤 조각칼로 점선을 따라 이름을 새겨놓았

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물체의 생산 산출은 행동이나 사고에까지 확대되어 쓰이어진 것이다. 

    (47)미안한 짓 해놓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더 화를 내버리고 마는 사이.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48)하지만 아무리 눈치코치 없는 시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아무 대책도 세

워놓지 않고 무조건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를 떠메고 상경하는 미련을 (숨은 사랑) 

A 와 B 무리의 위치 이동 변화란 한 물건을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

로 이동함을 뜻한다. C 무리는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만들어냄을 뜻한

다. 따라서 C 무리는 위치 이동의 개념에서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C

무리가  A 나 B 무리와 관련이 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확인된

다. 

가) [ (물체)를  V 어 놓다]: 물체 생산  (61 개) 

나) [(행동)을 V 어 놓다]:행동 산출(4 개) 

다) [(사고/판단)을 V 어 놓다]: 사고,판단 출현(1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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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적은 겨울철에는 상점 주인은 보통 뒤 칸 방에 앉아 벽에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해 상점을 지킨다. （함께 걷는 이 길은） 

(50)어린이들을 웬만큼 아무런 의지도 없는 어른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그 어떤 것을 배우라고 강요할 수는(함께 걷는 이 길은) 

4)D: 양질 변화 산출(120 개,20.5%) 

 

 

 

 

 

 

D 무리의 구상적인 “어 놓다”의 의미는 한 물체의 성질이나 모양을 변화

시킨다는 뜻이다.  

(51)창과 문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생활 풍경을 감출 수 없다. (차 한 잔

의 사상) 

양태 변화 산출이라는 구상적인 의미는 감정이나 사고, 사태의 변화 산

출에 확대된다. 

(52)내가 알 수 없는 격정이 미란의 마음을 뒤집어놓고 있는 모양이었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53)그 신성함을 점차로 잃어가면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분리시켜놓으려 한 집단적 노력이기도 하였다. (한국 문학의 위상) 

이기동(1979)은 이러한 양질의 변화의 바탕은 장소 이동의 개념에서 확

대된 것이라 했다. D 무리는 어떤 것의 본래의 상태를 다른 상태에 있게 한

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동 변화 산출은 생산 산출을, 더 나아가 양태 변화 

산출에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 “어 놓다”의 개별적인 의미를 보아 왔다.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

인 의미는 “상태 변화”라는 의미 아래에 통합할 수 있는 의미들이다. 이 

상태 변화는 본동사의 의미의 “着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着

地”는 어느 한 장소에 위치적인 변화의 산출인 것이다. 그리고 이 “着地”

는 공간적인 “着地”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着地”에 확대 추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 놓다”가 “대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것은 “어 놓다”가 “변화 산출”을 나타내고 그 변화 산출은 [+의지성, +의

도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어 놓다”

가 직접적으로 “대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상은 “어 놓다”의 선행 동사를 연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고찰한 결과 

가.[ (물체)를 V 어 놓다]: 양질 변화 (94 개) 

 

나.[(감정/사고)를 V 어 놓다]: 감정/사고 변화 (6 개) 

다. [(事態)를 V 어 놓다]: 事態 변화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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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다”의 각각의 선행 동사가 관계없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

계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선행 동사의 분석을 통해 “어 놓다”의 

의미 기능이 본동사 “놓다”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고, “어 놓다”

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 기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개별적인 의미 간에 

상호 관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6. 선행 동사와  “놓다”의 결합의 밀접 

  국어의 보조동사는 흔히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는 뛰어 쓴다. 그런데 위

에서 본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문헌상에 나타난 “-어 놓다”의 

용례는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지 않은 것이 많다.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지 않은 용례가 전체의 반 이상이나 차지한다. 보조동사인지 합성동사인

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뛰어 쓰기 여부는  외관

상의 차이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어 다”가 50%이상 뛰어 쓰기가 행해

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表 2)  “어 놓다”의 뛰어 쓰기 여부 

 뛰어 쓰기× 뛰어 쓰기○ 계 

A 무리 173 149 322 

B 무리 29 23 52 

C 무리 40 36 76 

D 무리 60 60 120 

기타 11 4 15 

합계 313(53.5%) 272(46.5%) 585(100%) 

“-어 놓다”의 선행 동사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위치 이동과 

관련된  

동사이다. 국어의 위치 이동 동사는 동작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동사가 

많은 것 같다. 위치 이동만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데 

다소 불안정하고, 이동의 과정을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치 이

동 동사가 보조동사 “어 놓다”와 결합함으로써 한 곳에 着地함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위치 이동 동사와 “어 놓다”의 결합이 밀접함은 뛰

어 쓰기가 거의 행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表 2)는 수집한 용례를 대상으로 동사의 무리별로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는가의 여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뛰어 쓰

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치 이동과 관련된 동사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

의 무리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본동사의 의미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A 무리의 “어 놓다”가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가 밀접히 결합함에 따

라 붙여 쓰기가 습관화되어 다른 무리의 “어 놓다”까지 뛰어 쓰기가 행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치 이동 동사+놓다” 중에는 ‘늘어놓다’ ‘들여놓다’ 등 복합동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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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어 놓다”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착지”의 의미가 위치 변화 동사를 선행 동사로 취하기 

쉽게 했으며, 그 결과 “위치 변화 동사+놓다”의 사용 빈도를 높게 하여 

보조동사의 통어 구조에서 복합동사라는 어휘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늘어놓다’ ‘들여놓다’ 등에서도 “놓다”의 보조동사 의미가 없어

진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복합동사로 전이되

었다고 하기 보다는 복합동사에 근접해 있다고 해야 좋을 지도 모른다. 

7. 결론-- “어 놓다” 의미의 전체상 

 본고에서는  “어 놓다” 의 의미를 “변화 산출”이라고 했고 그 변화 산출

의 개별적인 의미를 선행 동사와 관련지어 자세히 분석하고 기술했다. 마

지막으로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한다. 

 

 

                                        보조동사 “어 놓다” 

         본동사“놓다”           

 

 

 

                              

 

 

 

 

 

           어휘                                     문법 

 

 

 

 

 

 

 

 

 

 

 

 

 

이동 변화 산출 

具象→抽象 

 

생산  

具象→抽象 

 

양질 변화 

具象→抽象 

 

복합동사화 

 

착지 산출 

具象→抽象 

 

 

착지 

具象→抽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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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補助動詞「어놓다」意義之研究 

補助動詞「어놓다」在以往的研究當中,被認為表示著時相之意義與心理態 

度之意義。在時相之意義上,含括著[維持],[保有],[持續]等意義,而心理態度之意義

上,則具有著[準備]之意義。此般時相之意義與心理態度之意義, 與補助動詞 

「어두다」具有相同的意義機能。換言之,在以往的研究當中,是將補助動詞「어

놓다」, 視為與「어두다」具有著相同的意義機能。 

因此,本稿中針對從作品採集之實例加以分析,對「어놓다」之意義加以研究

並記述。在本稿中,舉出在以往的研究中所指出的時相之意義與心理態度之意義

亦無法加以解釋之實例,釐清以往研究之問題所在。同時,也提出在本稿中所發現 

之「어놓다」之意義—「變化之產出」。所謂“變化之產出”,乃是從本動詞 

「놓다」之基本意義擴張,抽象化而成之意義。由於「어놓다」具體上是表示何

等之「變化之產出」,與其前接動詞(接在「어놓다」前面的動詞)之語彙上意義

有很深的關連,筆者透過手上的資料,進行前接動詞意義之分析。透過前接動詞之

分析,筆者得以釐清了「어놓다」之意義與本動詞「놓다」之間密切的關係,同時

,亦記述了「어놓다」個別之意義。此外,對於「어놓다」所表示之各個個別的意

義之間的關係也得以深入探討,對於「어놓다」之意義也能有整體之掌握。 

 

キーワード：「어 놓다」、 補助動詞、「變化之產出」、本動詞、前接動詞 

      

 


